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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N “NL 사이영상, 20일 
기준이라면 류현진 만장일치”

US오픈 우승한 
우드랜드의 특이한 이력

미국 프 로 골 프

(PGA) 투어의 손꼽

히는 장타자 게리 

우드랜드(미국·사

진)가 데뷔 11년 만

에 메이저대회 정

상에 올랐다. 

우드랜드는 16일 

캘리포니아주 페

블비치의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파71)

에서 끝난 제119회 

US오픈 골프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4

개와 보기 2개를 묶어 2타를 줄인 최종

합계 13언더파 271타로 우승했다. 

우드랜드는 지난해 피닉스오픈 우승 

이후 1년 만에 PGA 투어 통산 4승째를 

신고했지만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오른 건 

처음이다.

우드랜드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골프

선수다. 키 185㎝의 우드랜드는‘농구 

황제’마이클 조던을 우상으로 여기며 

고교 시절까지 농구와 골프를 병행했다. 

두 번이나 고교 우승을 이끈 그의 선택

은 농구였다. 농구 특기생으로 워시번대

학에 입학했다. 하지만 골프에 대한 미

련을 버리지 못했다. 1년 만에 중퇴한 뒤 

이번엔 골프로 종목을 바꿔 캔자스대

학에 입학했다.

고교 시절 만능 운동선수였던 아버지 

댄의 영향이 컸다. 그는 아들을 유모차

에 앉혀 놓고 골프 교습 비디오를 틀어 

주며 골프를 가르친 스승이었다.

2011년부터 PGA 정규 투어에서 활동

하고 있는 우드랜드는 드라이브샷 비거

리가 1평균 309야드일 만큼 장타력을 

갖고 있지만 쇼트게임과 퍼트가 신통치 

않아 메이저 대회와는 인연을 맺지 못

했다. 

앞서 출전한 30차례 메이저 대회에

서‘톱10’에 든 건 지난해(공동 6위)와 

올해(공동 8위) PGA 챔피언십 두 차례

였다. 이 대회 전까지 PGA 투어 대회 3

라운드에서 선두에 7번 올랐으면서도 

죄다 역전패를 당했던 것도 부실한 쇼

트게임이 원인이었다. 다혈질적인 성격

에 코스에서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

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이번 US오픈에서는 수준 높은 

쇼트게임과 빼어난 그린 플레이로 난도 

높은 코스를 요리해 세계 랭킹 1위이자 

3연패를 노리던‘디펜딩 챔피언’브룩

스 켑카(미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우승 

상금 225만 달러의 주인공이 됐다.

류현진(32·LA 다저스)이 지난 20

일 기준으로 투표한다면 만장일치

로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을 수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스

포츠전문매체 ESPN은 전날 양대 

리그 최우수선수(MVP)와 사이영상 

판도를 정리했다. ESPN은 통계전문

가 브래드포드 두리틀의 프로젝션

을 참고했다. 류현진은 두리틀의 사

이영상 프로젝션에서 내셔널리그 1

위에 올랐다.

류현진에 이어 잭 그레인키(애리조

나), 맥스 슈어저(워싱턴)가 뒤를 따

랐다. 류현진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로 뽑히는 슈어저보다 그레인키가 

더 높은 위치에 오른 것도 흥미롭다.

두리틀은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레

이스를“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정리했다. 두리틀은 대체선수대비 

승리기여도(WAR)와 같은 가치 매

트릭스 측면에서는 슈어저가 앞서 

있지만, 류현진은 평균자책점이나 

승수와 같은 전통적인 지표에서 훨

씬 낫다고 평가했다. 

두리틀은“슈어저의 WAR은 류현

진보다 조금 앞선다. 하지만 그 이유

를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면서“류현진의 전통적인 숫

자(평균자책점 등을 의미)는 대다수 

투표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압도적이다. 그는 20승2패 

평균자책점 1.26의 페이스이며, 더

불어 탈삼진/볼넷 비율은 초현실적

이다. 186 탈삼진, 11볼넷 페이스”라

고 평가했다. 소속팀 다저스의 성적

이 좋은 것 또한 가산점이 될 것이

라 내다봤다.

ESPN 컬럼니스트 데이비드 쇼엔

필드는“투표권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야수들의 경우 WAR에 크게 

의존했다. 하지만 투수는 그런 경

향이 덜하다.”면서“류현진의 평균

자책점 1.26과 17/1의 탈삼진/볼넷 

비율은 무시하기 어렵다. 현시점에

서 그는 만장일치 수상자”라고 단

언했다.


